
머리말

『역사와 증언』은 한여름 휴가의 짧은 기간에 쓴 것으로，일반 독 

자들을 안중에 둔 것이었다. 그런데 그것이 10판을 거듭하게 됨에 따 

라 저자에게 점차 중압감을 가중했다.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 

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그것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는데，예상 외로 새로운 또 한 

권의 책이 되고 말았다.

이 책을 쓰면서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안중에 두었다.

성서를 정말 알고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성서의 핵심을 일관해서 

제시함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실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밝히기 

로 했다.

성서는 한 번 읽어버리면 되는 책이 아니다. 그것은 거듭 배우고 

스스로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을 해야만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

공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그룹으로 함께 토의하면서 읽어나가는 

것도 중요하다. 이 글은 그런 목적에 상응되는 깃이 되기를 바랐다.

이 글은 전문적이 아니다. 대학생 이상의 지식을 가진 이는 읽을 

수 있다.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에 깔고 썼다. 그래야만 

출발부터 정확한 근거를 가진 지식이 되겠기 때문이다. 이 글이 신학



머리말

대학 초급반의 교재나 교회 안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성서연구의 자 

료가 될 경우를 안중에 두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전제로 했다.

이 책에서 최신까지의 성서연구의 결과를 저자의 지식이 미치는 

한 반영했다. 그러므로『역사와 증언』과 같은 것에서도 다른 면을 

보여주고 있다.

이 책의 제목을 ‘역사와해석’이라고 한것은 ‘역사와증언’과구 

별하기 위함도 이유의 하나지만，‘해석’에 새로운 의미를 두었기 때 

문이다. 성서는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반복하면 침묵한다. 그 

것은 물어야 대답한다. 해석자란 자기의 선 자리에서 성서에 묻고 대 

답을 찾으려는 자이다. 그러므로 자기 선 자리，현장에 충실하지 않 

고는 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다. 성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다. 

이 증언을 우리는 반복할 수만은 없다. 그것이 나의 것，우리의 것이 

되기 위해서는 삶과의 대결에서 해결해야 현재의 우리를 살리는 것 

이 된다.

이 글을 완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. 그것을 정서 

해준 신학석사 강일상 군과 나의 조카 정 임에게 감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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